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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글말교실 소감문> 

 

“아니, 자네는 논리 있게 글을 잘 쓰는 군. 논문을 써야겠어.”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

을 하면서 빠르게 글을 써내려 갔다.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, 그게 글을 잘 쓰는 것과는 별개인 것

을 알면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곤 했다. 이번에도 그랬다. 교양과목의 과제로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에 대

해 쓰기로 했는데, 공부를 조금 하고 나니 일사천리로 써내려 갈 수 있었다. 그대로 과제를 제출하려던 찰나, 

해당 수업의 교수님께서 ‘글말교실 1:1 코칭’을 소개해 주셨다. 온라인 수업인 만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어

려울 테고, 혼자 글을 쓰는 것이 막막할 수 있으니 한 번 신청해 보라는 것이었다.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수업

과 숱한 대체 과제들을 떠올려 봤다. A+이라 확신했던 글이 대체 왜 B를 받았는지 납득할 만한 피드백을 받

은 적이 있었나? 없었다. 어쩌면 글말교실은 아주 오랜만에 내 글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보완할 수 있는 방

법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?  

글말교실에 대해 가장 좋았던 점은 줌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. 나같은 내향형 인간들에게 교

수님과의 1:1 면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? 줌과 이메일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나는 글을 메일로 보냈

고,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답변을 받았다. 피드백 받은 글을 열어봤을 때는 조금 충격이었다. 근자감을 가지고 

쓴 글에 그렇게나 많은 빨간 글씨들이 달렸으니 말이다. 하지만 읽어보니 왜 그렇게 양이 많았는지 바로 이

해되었다. 교수님께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세하게 알려 주셨다. 새내기 때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배

워 놓고도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, 글말교실은 아주 기초적인 글의 형식들부터 상기시켜 주었다. 

더 나아가 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. 비판적인 글을 쓰다 보면 방향을 잃기가 

쉽다. 나 역시 어느 새인가 너무 편향적인 글을 쓰고 있었다. 교수님께선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었는

지 꼬집어 주셨고, 어느 부분에 사례를 넣으면 더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조언해 주셨다. 비판적이되 치우치지 

않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고, 덕분에 내 글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.  

글말교실이 무조건 줌으로 이뤄졌다면 아마 난 절대 신청하지 못했을 것이다. 직접 만나 뵌 적 없는 교수

님과 줌으로 면담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. 이는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닐 테니 이후 글말교실이 다

시 열릴 때, 운영 공지에 ‘비대면 원고 첨삭’이 이메일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또 

내가 글말교실의 운영 공지만 보고 교수님을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, 어떤 글을 첨삭 받을 수 

있는지, 과제 제출을 위한 글도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 같다. 이런 설명까지 

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면 향후 학생들이 글말교실에 더 쉽게 참여할 것 같다. 마지막으로 내가 수강하던 수업

의 교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수업의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해 주신다면 더 효과적인 홍

보가 될 것 같다. 글말교실은 내가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. 누구에게든지 권유하고 싶은 프로그램

이다. 


